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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를 무료로 

기술세계주의(Techno-Globalism)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술에 접근할(access)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는 것을 뜻하는 말로 1980년대 후반부터 몇몇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에 
반대되는 말이다. 기술민족주의란 한 국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위성을 인식, 다른 국가들이 자국 기술
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자 할 때 생겨난다. 이러한 기술민족주의는 인류에게 기술 개발의 혜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세계주의는 기술민족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
념으로 볼 수 있다. 

기술세계주의란 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물론 기술 발전이 오히려 환
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지만 동시에 기술의 진보만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MITI가 기술세계주의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술 혁신 과정의 다양성이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이용할 때는 그들의 기술 수요 또한 달라진다. 즉 일본에서는 생산 기술의 
개발이 쉬운 반면, 미국처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받는 사회에서는 혁신적 기술
(breakthrough technology)의 개발이 용이하다. 이러한 기술 혁신 과정의 차이는 각국의 문화, 사회적 배경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국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설정,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전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혁신 과정의 다양성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술의 다양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한 개인이나 회사, 국
가가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타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 및 특허 응
용 사례를 늘여가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기술 잠재력을 높임으로써 다른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융통성 있
게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간 기술 제휴와 기술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기술세계주의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전세계에 보급할만한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
를 위해 정부는 기초 연구를 적극 장려,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전세계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한 기술을 개선·발전시킴으로써 일본은 기타 선

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물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어온 것이지만 그로 인해 선
진 제국의 축적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기초 연구에서 이들 국가들보다는 활발하지 못했다. 일본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이긴 하지만 일본의 R&D의 대부분은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이 응용 
연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초연구의 경
우도 50%가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는 없다. 즉 기업들은 그들 연구 결과를 논문으
로 발표해서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 전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대 프로젝트 등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각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이 잘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연구 결
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이러한 기초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국립연구소의 교육 훈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세계주의를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와 국제 협력의 증
진이다. 한 국가가 스스로의 정책에 묶여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국제 마찰의 소지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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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각국은 상호 기술 혁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지적소유권 및 특허 보호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의사 소통 채널을 열어 놓는 등 국제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 Look Japan, 1월(1993) 

화산 폭발로 인한 열대 지방 오존층 파괴 

화산 폭발이 열대 지방의 오존층에 어떤 해를 끼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연구진은 화산 폭발 당
시 방출되는 파편 조각이 지구 표면에 반사되는 적외선을 차단하고 태양열을 흡수함으로써 낮은 성층권의 온도를 낮
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1991년 6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5개월 후 열대 지방에서의 오존의 양
은 30%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방에서 에어러솔(aerosol) 입자가 오존을 파괴하는 양상은 극 지방에
서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고위도에서는 에어러솔 입자가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 그러
나 열대 지방에서는 에어러솔에 의한 온난화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오존에 대한 자연적 광화학 반응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저위도에서는 오존이 광화학 반응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오존 농도는 계절에 
따라 그리고 밤낮으로 변화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성층권이 따뜻해지면 대류권계면에서부터 공기가 대류 현상에 의해 올라가게 된다. 대기 중의 공기는 하루에 약 17
미터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한 온도 상승은 공기를 하루에 40미터 올라가게 한다. 위도에 따
라 광화학 반응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존층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류 현상을 유
발하여 오존층과의 반응을 일으키는 온실 효과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 New Scientist, 1/2(1993) 

EC 연구 담당 장관 인선에 혼란 

EC 집행위원회 내에 자리 변화가 일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연구 프로그램은 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수산 및 환경 
담당 장관직이 통합되고 에너지와 교통 담당 장관직이 통합된다. EC 과학 연구 프로그램 하에 통신 및 정보 기술 연
구는 산업 장관(Commissioner for Industrial Affairs)인 Martin Bangemann이 관장하게 되었다. 그는 컴퓨터 관
련 ESPRIT, 광대역 통신 관련 RACE, 그리고 의료 전자 관련 AIM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외의 연구 프
로그램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의 Antonio Ruberti가 담당할 것이며 아울러 신소재와 산업 기술과 관련한 
BRITE-Euram 프로그램도 관장하게 될 것이다. 집행 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몇년동안 각종 연구 프로그램들을 통
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는 또다시 그 프로그램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 내의 분란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독일 기민당 출신의 Bangemann은 산업에의 정부 지원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지만 프랑스식의 대규모의 깊은 
관여를 지지하지는 않고 첨단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EC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는 경
쟁 정책(competition policy) 담당자와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는 첨단 기술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연구를 통합
적 산업 지원의 측면에서 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투자와 세금에 관한 규제를 완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전임 Filippo Pandolfi 하에서는 기초 연구가 무시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집행 위원회 관계자들은 신임 
Antonio Ruberti의 부임으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Ruberti는 각국 간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인 ERASMUS와 같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맡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최근 업계가 요청한 훈련 투자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Jaques Delors는 기술지식을 요하는 자리를 통합하
여 에너지와 교통 담당 장관에 스페인 사업가 Abel Matutes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부
과할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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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수산을 담당하게 될 그리스 출신의 Ioannis Paleocrassas는 영국의 압력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영국은 계
속 집행위원회의 환경 규제 정도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공동 수산 정책 채택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
착한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잘 조절해야 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 

* New Scientist, 1/2(1993) 

EC,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개정 

EC의 12개 회원국은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규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소프트웨어 훈령을 채택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으로는 최초의 범국가적인 훈령으로 
세계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훈령 이외에도 EC가 제안한 기업의 데이터베
이스 사용을 규제하는 데이터베이스 훈령 등 많은 규정들이 있으나 이 소프트웨어 훈령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훈령은 1988년 6월 "저작권과 기술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그후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1991년 5월 EC는 마침내 회원국 각국이 자국 법률로 통합, 준수해야 할 개정 훈령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10년 전 저작권이라는 개
념조차 생소하게 여겼던 상황에 비한다면 이러한 훈령의 제정은 커다란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훈령을 비롯한 
기타 규정들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다. 

훈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해
체, 또는 복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의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삽입된 부분으로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의 IBM, DEC 등이 생산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해 자신들의 상품이 호환성을 잃게 되어 고립되
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판매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EC 훈령은 라이센스 
협정의 범위와 성질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EC의 독점금지법은 상품이 일단 회원국 중 한 나라의 시장에 나왔을 때는 그 상품의 다른 나라로의 재판매를 금지
할 어떠한 규정도 협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에서는 전화 번호부 같은 수집된 정보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지만 EC의 데이터베이스 훈령에서는 저작권 보
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쪽에게는 희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와 더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정보
의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개인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그
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EC 비회원국으로 데이터를 수출할 경우에는 그 나라가 적절한 보호 규
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 등과 같은 나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로 간주한다. 

○ 미국에서는 컨설턴트가 기업에 대해 코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반면, 유럽에서
는 컨설턴트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유럽의 규정을 따르기 보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기업은 그
러한 방법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93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아직 이 훈령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들은 라이센스 협정 수정을 위해 체결 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 Washington Technology, 12/19(1992)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1-006F.HTM (3 / 11)2006-05-18 오전 10:44:48



월간 과학기술정책동향Vol.3.No.46(제46호 1993. 1. 15) 006F

이탈리아의 첨단 과학 기지 투스카니, 미국으로 눈을 돌리다. 

이탈리아의 첨단 과학 기지인 투스카니가 미국 워싱턴 지역과의 기술 협력을 꾀하고 있다. 플로렌스 지방에 위치한 
CESVIT라는 이름의 기술연구개발센터의 감독 하에 이 지역 기업인들은 미국의 중소기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 프로렌스 주재 첨단전자회사인 SMA의 Bertini 이사는 CESVIT가 EC의 연구 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
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CESVIT와 협력할 경우, 미국은 EC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기술이 미국 기업을 지원해 온 사례도 많이 있다. 미국의 Paramas Systems사는 
이탈리아의 CML사의 우편물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투스카니 첨단 과학 기지는 워싱턴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투스카니에는 350여 개의 첨단 기업들이 위치
해 있으며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215,000명에 달한다. 이들 첨단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연구 프로젝트와 
국방 및 항공 분야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40%가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27%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기업, 14%의 전자 제품 관련 기업들이 있다. 

대외 경쟁력을 지닌 기술 분야로는 시그널 및 데이터 이미지 프로세스, 원거리 센스기술, 소프트웨어 디자인, 전자기 
센스, 의학 장비, 발전소 터빈 건설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국방비 감소, 대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중심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
한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정부 연구소 간의 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986년 CESVIT가 설립
되었다. CESVIT의 활동영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이제는 미국 록스빌에 위치한 국립정보기술센터와 비슷한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첨단 기술 기업의 선정 및 이탈리아 국내 기업 간 및 외국 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합작 모색 

○ 공공 및 민간 재정의 지원을 받는 연구 사업의 진행 관련 정보 공급 

○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제공 및 공공 연구소로부터의 기술 이전 지원 

○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 경영진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의 재원 발굴 지원 

전통적으로 CESVIT는 은행, 정부, 그리고 EC의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제는 국내외 대기업, 벤처캐피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CESVIT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모범이 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 예로 올해 초 보스톤의 Alpha 
Industries사와 프로렌스에 위치한 SMA는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 갈륨 칩 생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
다. 이를 통해 CESVIT는 궁극적으로는 투스카니 지역의 수십 개에 달하는 통신 기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이전과 관련 이탈리아는 일방적인 미국의 기술 이전을 원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간에도 기술 이전 협력 협정이 체결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 Washington Technology, 12/19(1992) 

과학기술정책국(OSTP) 대학 R&D를 강조 

과학기술 대통령 자문회는 "밝아오는 미국의 장래: 연구 중심 대학과 국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대학의 새로
운 연구 전략 수립과 산업계 및 정부와의 연대 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학은 연
구 운용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휴렛패커드사의 이사장인 David Packard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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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아래 작성된 이 보고서는 연구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특정 R&D 분야의 투자를 취소, 가능
성 있는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여러 곳에 분배하다 보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인 Harold Shapiro도 대학들과 그 후원자인 연방 및 주정부는 재
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연구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OSTP의 Allan Bromley 국장은 12월 21일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 연구소의 질적 향
상을 강조하며 동시에 대학은 연구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를 위해 그는 연구 활동에 있어 각 대학은 자신들이 강한 분야를 선정,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Bromley를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연구 운용 방식을 재정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때 미국의 장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은 위원회가 미국 내 200여 개 연구 대학에 제시한 건의 사항들이다. 

○ 세계 수준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 장기적 재정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이나 연구시설의 건설은 삼가한다. 

○ 대학의 연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다한 연구 프로그램의 수행은 삼가한다. 

○ 타대학 및 산업계, 정부 연구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 연구 시설의 공동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산업계 및 정부 연구소와의 교류 촉진과 관련, Bromley 국장은 각 그룹의 역활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대학이 대규모 장기 연구 프로그램 등 정부 연구소에 더 어울리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산업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응용 등은 대학보다는 산업계에 맡겨두는 등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
한 변화에 미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미래의 국가 과학기술 청사진을 새로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Bromley 국장은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이러한 정책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하며 효과적
인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때 21세기 미국의 R&D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 연구 시설
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고서는 잠정적인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
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대부분이 뚜렷한 목적 의식 
없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국립 연구소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New Technology Week, 1/4(1993) 

미-일 교환 협정 체결 

1년여의 협상 끝에 이제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의 교환 협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산업
계 연구원, 엔지니어, 생산 기술자들이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지난 봄 퀘일 부통령의 방일 당시 활발히 
논의되었던 미일간의 교환 프로그램은 1월 5일 백악관에서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
이다. 

상무성의 기술정책 차관보인 Deborah Wince-Smith는 이제 미일간의 교환 협정에 있어서의 모든 장벽들이 다 제거
되었으며 다음 가을까지 약 100명 정도의 전문 과학기술자들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과연 일본의 통산성이 미국이 요구한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양국의 협정에 따르면 미 과학기술자들에 대해 그들이 일본으로 떠나기 이전의 
교육 훈련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일본측은 그들이 일본에 도착한 이후의 숙식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안은 일본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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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Booher 기술정책 부차관보는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첨단 지식을 언어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이 프
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며 미일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공
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와 상무성은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산업계
의 경영자들을 워싱턴으로 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무성은 협상 초기부터 교환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 데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의 첫 해에는 
파견 규모가 100명 정도에 그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그 수를 200명으로 늘여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은 미국 내의 교육 훈련 기간 3개월과 파견 기간 12개월을 합한 총 15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
편 상무성은 일본은 캐나다와 유럽의 일부 국가와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 New Technology Week, 1/4(1993) 

재활용을 용이하게 

요즘의 미국인들은 부엌의 쓰레기통에서 재활용을 위해 빈 깡통, 신문지 등을 골라내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1억 8천만 톤의 고형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 한 사람이 하루
에 4.5파운드의 쓰레기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미국의 몇몇 대기업은 상품의 생산 첫단계부터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함으로써 쓰
레기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원료도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쓰고 폐기할 때는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 부품은 거의가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
는 아직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것들은 분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연간 3백만 톤의 자
동차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난 2월 GM, Chrysler, Ford 등의 자동차 대기업들은 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 자동차에서 나오는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재료가 재활용이 쉬운 소재라야 한다는 점이다. 플라스
틱 중에서도 열을 받으면 굳는 열경화성 플라스틱(thermoset)보다는 가열하면 왁스처럼 녹아내리는 열가소성 플라
스틱(thermoplastic)을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재활용을 위해서 더 좋다. 그러나 꼭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사
용해야 하는 부품의 경우에는 열분해 공정을 이용, 분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 따로 분류해야 부품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엔지니어협회가 정한 분류표에 따라 각 플라스틱 
부품에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Whirlpool사도 이 분류 방식을 도입,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어 소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립 방식이다. 접착이나 용접보다는 나사를 이용
해 접합시키는 것이 분해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GE사는 재활용이 용이한 분해되는 송진을 이
용해 만든 냉장고를 선보였다. 이 냉장고는 기존의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지 않고 열가소성 플라
스틱을 사용했으며 모든 전기 부품은 분해가 용이하게 하나의 모듈에 다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냉장고
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값은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이처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련 회사들이 컨소시움을 형성, 자신들이 사
용한 재료를 다른 회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좋은 예로 Digital Equipment Corp.은 낡은 컴퓨
터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송진을 재활용, Nailite Corp.과 협력, 새로운 청정 재료로 활용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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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와 같은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을 염두에 둔 노력들이 지나치게 말로만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관련업체간의 공동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공동 연구는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폐차 책임을 위임
할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GM의 유럽계 자회사인 Adam Opel AG는 상품을 회사측이 폐기 처분해 줄 것을 공약
으로 내세워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GM Europe은 BMW와 함께 유럽 최초의 완전 분해 공장 설립을 추진하
고 있으며 포드사 역시 독일에 분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워싱턴 주재 환경감시기구인 World-Watch의 한 연구원은 미 의회가 대기청정법 같은 특별한 구속력을 지니는 법
안을 만들지 않고는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그러나 미국 역시 결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술 개발의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톤에 위치한 Resourc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라는 컨설팅 회사의 사장인 Joseph Collentro는 이
러한 재활용 기술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결국에 가서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Technology Review, 11/12월(1992) 

청정석탄기술사업 선정 작업을 앞두고 있는 미 에너지성 

에너지성이 주관하는 제5차 청정석탄기술사업에 대해 24건의 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에너지성이 화요일 발표했다. 

이번 5차 사업은 2000년대의 까다로운 질산 및 황산 배출 규제 요건에 맞는 깨끗하고 효율성이 높은 석탄 시스템의 
개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전 1∼3차 사업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될 대기청정법의 기준에 맞추어 산성비를 감소
시키기 위한 구식 발전소의 장비 개조에 중점을 둔 반면 4차 사업에서는 마지막 5차 사업의 준비 작업으로 하이테크 
기술로의 사업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화석연료국의 James Randolph 부국장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첨단 기술 개발로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의 전
망을 더욱 밝게 해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대 후반에 가서는 석탄이 보다 유용한 에너지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건의 계획서 중 14건은 탄소연료전지(coal powered fuel cell), 기화 사이클, 액화층 연소, 석탄 점화 터빈, 석탄 
연소 디젤 엔진, 자기 유체 역학 발전 시스템 등의 첨단 프로세스를 이용, 기존의 발전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
고 나머지는 첨단 석탄액화 기술, 불순물 제거 기술, 강철을 만들기 위한 철강 원석 제거 기술, 발전을 위한 미세 석
탄 연소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성은 내년 5월, 100명의 전문가를 동원 먼저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7명의 정부 관리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평가를 실시, 선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선정 기준으로 상업화 가능성, 명료성, 운
영 방식,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건 및 안전 사항 등을 고려할 것이다. 

청정석탄기술사업으로 현재까지 41건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연구비는 총 46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에너지성
은 그중 40%를 지원했다. 5차 사업이 완료되면 총연구비는 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New Technology Week, 12/14(1992) 

환경정책기술자문위원회, EPA의 기술 확산 지원을 강조 

인류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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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변화되어
야 한다고 환경정책기술 자문회의는 EPA에 제출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밝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확산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을 강조하면서 EPA가 환경 경영 시스템에 기술 확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 확산이란 상업화가 성공할 경우 그 기술을 채택, 보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기술 지
원, 정보 관리 및 이전, 교육 훈련, 출판, 라이센스 정책, 마케팅, 기술 이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환경 기술의 확산으로 미국 기관들이 외국의 환경 기술을 이용, 환경 규제준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염 방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환경 기술 수출을 촉진하고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확산은 특히 자체 기술이나 기술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
한 중소기업 중심 산업에 유리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 확산이 EPA에 대해 매력적인 이유는 기술 확산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 확산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EPA가 기술 확산을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EPA
의 기관 차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EPA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한 데, 과거의 단
순한 환경 규제자의 위치에서 환경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환경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환경 개선의 촉매로의 
변신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관 문화의 변화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했다. 

○ EPA 내에 기술 확산 프로그램을 담당할 고위직을 신설 

○ 기술 확산을 위한 EPA의 역할 및 지원 체제의 개선, 확대 

○ 기술 확산을 지지하는 EPA 직원에 대한 내부 지원 제도의 마련 

○ EPA와 기술 확산 서비스의 사용자 및 제공자간의 기존 유대 관계의 개선 및 강화 

○ 기술 확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의 변경 

이밖에도 위원회는 오염 방지 프로그램에서의 기술 확산과 인센티브 정책 강조, 국제적 기술 확산 노력에 대한 지원, 
EPA 환경 기술 연구 프로그램 내에서의 기술 확산 지원 등을 제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기존
의 규제위주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기술 확산과 인센티브에 주력할 때만이 오염 방지 노력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18개월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일에 발표되었다. 

* New Technology Week, 12/7(1992) 

고성능 비행기 엔진 개발 

비행기 엔진의 터빈이 화씨 2500도에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라. 10년 전 미국 공군재료 공학자들과 엔진 전문가들이 
화씨 400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엔진 제조업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
다.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 미사일 등의 엔진 성능 배가 목표는 아직도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산업
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은 금속, 폴리머, 세라믹 등을 이용한 가장 앞선 재료 설계 프로그램의 시험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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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5년 전 시작된 IHPTET(Integrated High-Performance Turbine Engine Technology) 프로그램은 35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향후 2003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IHPTET에는 미 3군과 가스터빈제조업체 7개 사와 
NASA, 그리고 국방 연구 프로젝트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군사용 우주 항공 기술이 상업용 엔진 제조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해 줄 것이다. Pratt & Whitney사의 Ralph E. Anderson은 핵심 
군사엔진에다 새로운 팬과 터빈을 부착하여 상용 엔진을 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제트기 엔진도 
상당한 고성능으로 가스 터빈의 열효율성은 최고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의 내부 연소 엔진보
다도 8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첨단 금속과 세라믹을 이용한다면 엔진이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연료 연소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효율성은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엔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 니켈이나 티타늄으로 만
들던 주요 부품은 폴리머, 금속, 또는 세라믹의 매트릭스를 주입한 소립자나 섬유 합성물로 대체될 것이다. 이로써 장
력 강도와 다른 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IHPTET의 가장 큰 성공은 첨단 금속 합성물과 합금 합성
물의 개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년 전 GM사는 실리콘 탄화 섬유가 내장된 티타늄 합금으로부터 회전 
부품(rotating part)과 컴프레서 링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얇은 링은 엔진 측의 블레이드를 받치고 있는데 10파운
드 정도 나가며 60파운드 무게의 고형 디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금속 매트릭스 합성물이 합금 부속보다 강력
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회전자로도 족한 것이다. 티타늄의 나선형 코일에 엮은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들을 
섞어 링을 만들어낸 뒤 코일을 고온과 고압에서 압축하였다. GM사에게 있어 코일 설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각 섬유가 금속 매트릭스 안에 잘 들어 있어야 회전자가 돌 때 발생하는 원심력에 대한 최대의 저항력을 갖게 되기 때
문이다. 회전자에 최고 속력을 주고 화씨 1400도에서도 견디게 하려면 티타늄 합금대신 금속간 합금(intermetallic 
alloy)을 사용해야 한다. 금속간 합금물에서 각기 다른 원자가 crystal lattice 안에서 서로 흩어져 원하는 배열을 만
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IHPTET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 비용의 문제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운드당 5000달러
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아직은 금속 매트릭스 합성물 생산을 위한 어셈블리 라인이 없다. 그러나 공군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비용 지원으로 금속 매트릭스 합성물을 만들기 위한 시험 시설이 설립되고 있다. 시간이 흐
른 뒤에 민수 수요가 많아지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 Scientific America, December(1992) 

러시아의 과학자들에게 희소식 

헝가리 태생으로 지금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George Soros는 앞으로 2년 간 구소련의 과학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으로 1억 달러를 쓸 예정이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이 금액은 러시아 과학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Soros
는 구소련의 과학 구조를 전환하는 데에 이 돈이 쓰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재단은 기존의 과학 지도자들에게보다
는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팀의 팀장에 대해 직접 돈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대
한 금융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구소련의 Academy of Sciences와 같은 기관의 나이든 관리들이 서구와
의 계약을 거의 독점해 왔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보다는 인맥 형성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졌다고 한다. 

구소련을 위한 새로운 국제과학재단(Inter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연구계획서 평가를 위한 유수의 과학자
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것이다.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힌다. 이 재단은 Soros의 사회 사업 활동 본부가 있는 뉴욕에 있는데 그는 이 프로그램을 1994년까
지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Soros는 1930년 부다페스트에서 유태인 부모사이에 태어났다. 1947년 영국으로 이민
한 뒤 1956년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투자은행가로 성공하였다. 최근 Soros는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에서 여러 
교육 및 문화적 프로그램에 기금을 대는 사회 사업가가 되었다. 그는 구소련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
러나 그의 기금은 경제에 대해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전학, 수
학, 인문 과학과 같은 기초 과학의 연구에 지원을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연구비와 함께 컴퓨터 모뎀을 지원받게 될 
것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자 메일로 관리될 것이다. 

* New Scientist, 12/26(1992) 

유럽 상공에 더 많은 공해 가스가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1-006F.HTM (9 / 11)2006-05-18 오전 10:44:48



월간 과학기술정책동향Vol.3.No.46(제46호 1993. 1. 15) 006F

유럽 공동체가 200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금세기 말까지는 유럽
의 상공에 차량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측은 지난주 발간된 공동
체의 교통정책백서에서 나온 것이다. 지구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열린 유럽 공동체 각료회의에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연료 효율성을 개
선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교통 
수단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과 2000년 사이 24% 증가할 것이며 2010년에는 유럽 공동체에서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는 차량에서 나오게될 것이라고 한다.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킬 수 없다. 측정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을 2005년까지 40% 개선한다 하
더라도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킬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 백서에서는 승용차에 대해 연간 주
행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환경세를 도입함으로써 차량의 수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교통 캠페인
가인 Roger Higman은 이에 대해 그들이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주의자들에 따르면 지난 봄에 발표된 
녹서의 제의 내용이 이번의 백서에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한다. 녹서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 교
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확고한 교통 정책을 펴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백서에서는 이러
한 내용 대신 좀더 완곡한 표현을 써서 대중 교통 수단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정책에 환경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노력
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ransport 2000이라는 한 압력 단체의 회원인 Stephen Joseph는 이 백서에서는 
뚜렷한 목표도 확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New Scientist. 1/7(1993) 

유럽식 고선명 TV에 대해 거부권 

D2-MAC 방송 방식에 따른 위성 송신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의 안에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위성 
시스템은 유럽의 HD TV 시스템인 HD TV 시스템인 HD-MAC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거
부권 행사로 아날로그 시스템인 MAC과 HD-MAC의 도입은 무산되고 유럽 공동체 국가들은 미국식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의 HD TV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유럽 공동체 통신 위원회는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MAC 방식과 기존의 PAL 방식으로 방송을 송신하는
데 850 Ecus(6억 8천만 파운드)를 지원하자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였다. 이 안건은 시청자의 MAC 수신기 구매
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인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했던 것이다. 영국측에서는 시장성이 있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또한 MAC은 디지털 방식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쓰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영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C 집행위원
회 Jacques Delors 위원장은 지난 12월 영국 Major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12월 15
일 열린 마지막 EC 통신 회담에서 올해 4월 마무리 예정으로 HDTV의 디지털화 검토를 위해 1993년 8천만 Ecus
를 지원하는 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제의는 반대에 부딪쳤고 영국은 지원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다. 통신 위원회는 지금까지 영국의 의장국이었으나 5월에는 덴마크가 의장국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다
루지 않게 될 것이다. 

* New Scientist, 1/2(1993) 

식물로 오존 오염도 측정을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중의 하나인 질경이는 높은 오존 농도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했을 지도 모른다고 
Newcastle 대학의 한 과학자가 밝혔다. 영국 남부 일부지역에서의 오존 농도는 유엔의 제한 기준치인 25ppb(parts 
per billion)를 넘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Imperial College의 Nigel Bell과 Michael Ashmore는 오존 농도가 
50ppb에 달하면 식물 성장이 15%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Newcastle 대학의 Alan Davison과 Kevin Reiling은 이 
오염 물질에 견디기 위해 급속한 유전자 변화를 겪는다고 밝혔다. 1990년 9월, Davison과 Reiling은 27개 지역에
서 식물을 채취하였다. 먼저 질경이에 싹이 트게 한 뒤 오존이 없는 지역과 오존 농도가 70ppb를 넘는 지역에 분산하
여 심었다. 2주 후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질경이의 저항력은 오존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들이 채취한 28개 샘플 중 22개는 오존에 노출될 경우 성장이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질경이의 오존
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의 오존 농도가 높은 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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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logist지에 게재될 것이다. 

* New Scientist, 12/26(1992)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줄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12년간 미국 정부가 믿어온 신념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고문들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팀 관계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개발 추세로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미 고어 부
통령 당선자와 그의 참모들은 이 보고서를 읽었다고 밝혔다. 각 개인과 기업들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라는 것도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가스세는 자동차 기술에 새로
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탄소세는 에너지 기술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주장한다. 보고서
는 또한 정부는 환경적으로 깨끗한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국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일본의 통산성에서 기울이는 것과 같은 노력을 따라야 할 것이며 R&D 지출을 관리할 기관을 설립하여 환경 기
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의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보고서에서는 일본 통
산성이 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Earth라는 기관을 설립한 것을 들고 있다. 이 기관은 산
업계와 함께 환경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무역 정책 그리고 
교통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클린턴이 새로운 National Economic Council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New Technology Week, 12/21(1992) 

* 담당: 손미령, 박현주(동향분석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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